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제 21주년 기금 모금의 밤 

                  (21st Anniversary Fundraising Gala) 

 

건강한 가정과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운영기금 모금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2007년2월 3일(토) 오후 6시 - 10시 

                •장 소: Sheraton Parkway Hotel – Main Floor Ballroom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ON L4B 1B2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티켓은 1매에 $60.00 이며,  

                        티켓구입은 여성회로 문의해주십시오.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2007년을  경사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저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를 대표해서 우수 사회복지기관에게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성회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자원봉사자, 직원, 이사진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상은 받을수 없었을 것 입니다. 이 표창장은 가정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자녀, 

캐나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낯선 신규 이민자, 노인 학대로 인해 가정을 떠나기를 고려하는 부모님, 유방암을 

걱정하는 여성, 다음달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집에서 쫓겨 나갈 처지의 가정 등,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포들을 위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이 표창장을 받은 것은 여성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 여성회는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2007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년간의 여성회 방향과 과제를 계획하기 위해 직원과 임원진 모두 전략 회의와 프로그램 개발 기획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파악된 여성회의 우선 전략은 자선단체 면허 복구,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의 빠른 

인식과 대처, 이사진 개발, 재정 지원과 건물 확장, 그리고 여성회를 더욱 알리는 것입니다. 여성회는 우리 주변과 내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하며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의 서비스 이용자이신 여러분입니다.        

             회장 

            유상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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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상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상담원으로 일하게 된 임길순입니다. 

어느덧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10 년 간  현 장 에 서  물 러 나  가 정 과  이 웃 과 

학교생활만 하던 터라 아직은 서투른 저를 

사무장님과 가정상담원 Emily선생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 동 안 은  Emily 선 생 님  혼 자  가 정 상 담 일 을 

해오느라 많은 업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두사람이 일하게 됨으로써 한인동포들에게 

더 원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 기 중 의  하 나 가  가 정 문 제 라 는  생 각 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자녀나 부부 

사이에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 지 요.   특 히  이 민 가 정 은  문 화 ,  언 어 , 

교육환경이나 직업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에서 

보다 부부간이나 자녀와의 사이에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했고 그런 분들의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울며 또 함께 

행복해하며 있고자 합니다.  

  

앞 으 로  Emily 선 생 님 과  힘 을  합 쳐  더  좋 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한인동포들의 행복하고 

건 강 한  가 정 을  도 모 하 는  일 에  최 선 을 

다 하 겠 습 니 다.  무 엇 보 다 도  부 족 한  제 가 

서가는데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 각 합 니 다.   많 은  격 려 

부탁드립니다. 

    가정 상담원 임 길 순  

    Good Shepherd  Center     

     자원봉사 

봉사의 느낌 

가족 봉사를 하기 위해 노숙자 숙소에 갔다. 처음에는 

내가 어려서 형들만 하기로 하고 엄마와 난 시내에서 

다른 볼일을 보기로 했는데 그곳에 계신 아저씨가 

괜찮다고 하여 같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러운 차림과 

험상궂은 얼굴로 거리에서 마구 큰 소리로 싸우는 

노숙자들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둘씩 

짝을 지어 봉사는 시작 되었다 . 나는 어떤 아줌마 

그리고 엄마와 같이 한 조가 되었다. 침대 정리를 했다. 

엄마와 아줌마는 침대시트를 새로 바꾸고 난 베개커버를 

바꿨다. 여러 사람이 해서인지 재미도 있고 일도 빨리 

끝나는 것 같았다. 침대 정리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다.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빨래를 개는 것이었다. 모두 

모여 하니 더욱 재미있었다. 나는 그 곳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남을 위해 봉사를 한 것이 처음이고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었다. 형들도 

마음이 좋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계속 봉사를 

하기로 했다. 봉사를 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Grade 5 김동혁 

 새해인사 

하루가 지나고 나면 더 행복한 하루가 

오길 기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더 따스해지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여성회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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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소식 

 

♣ 2006년 12월 31일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 

수여식은 2007년 1월 12일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있었고, 캐나다 한인 여성회 대표로 유상희 회장, 

최성학 부회장, 신복실 이사가 참석 하였다.  

♣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 상담원을 한명 더 채용하였다. 캐나다 

한인 사회를 위해 2006년 10월 1일부터 가정 상담원 

임길순 선생님께서 여성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 2007 년 부 터  여 성 회 는  온 타 리 오 주  검 찰 청 의 

재정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가정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Peer leader outreach를 통하여 학대에 

관한 캐나다의 법,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등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22대 회장단 

회장: 유상희 

부회장: 최성학 

서기: 박순기 

부서기: 권석경 

회계: 문희배 

부회계: 김진실 

재정 위원장: 임희승 

충무 위원장: 신복실 

사업 위원장(협동위원장): 장제니퍼 

섭외 위원장: 안주영 

섭외 위원장: Monica Lee 

회원 위원장: 박숙훈 

이사(재정): 신순자 

이사(회원): 김지인 

이사(사업): 최경애 

이사: 국은화 

이사: 유정자 

이사: 박상희 

이사: 이혜영 

이사: 안귀란 

           여성회 직원 

사무장: 하영리 

프로그램 매니저 및 정착 담당: 강영옥 

취업 및 정착 담당: 오병천 

가정상담 담당: 에밀리 김, 임길순 

행정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박정민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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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프로젝트는 가족중심의 성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소수 민족 역량을 증진하므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7개 

커뮤니티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Toronto Public Health, ACAS(Asian Community AIDS Ser-

vices)와 파트너쉽,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The 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2006년 4월 부터 

2009년 3월 까지 시행된다.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조언과 지도를 해주면서 성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아이들은 친구나 이웃, TV, 잡지, 기타 언론매체와 같은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매일 성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접한 어떤 정보들은 아이들을 혼란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정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 할 수 있으며 고유의 가족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프로젝트는 동료 부모지도자 훈련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커뮤니티 소속감 증진과 자녀, 가족들과의 건강한 성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시키고 성 교육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아이들의 성 발달에 대한 지식과  커뮤니티 정보를 

활용토록 하며 동료 부모 대상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함께 자녀를 위한 건강한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자녀를 위한 목적은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고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 잠재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의 성교육과 부모 자녀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동료 정보망 형성을 증가하여 커뮤니티 안에서 자녀들이 

성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3년 동안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동료 부모 지도자를 위한  훈련과 부모 대상의 

지역사회 아웃리치 워크숍을 실시한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 워크숍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워크숍 1: 성이란 무엇인가?/ 아이들과 성/ 가족의 기원/ 아이들은 어디서 성에 대해 배우는가?/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의 역할 

워크숍 2: 어린 아이들의 성 발달/ 아이들의 행동이 걱정을 불러올 때/ 

   부모를 위한 조언: 사람들로 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워크숍 3: 성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부모 워크숍은 지역사회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룹의 편리한 희망 날짜, 시간, 장소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을 

하고 있으며, 여성회 416-340-1234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에게 연락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강 영 옥  

 

  이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The 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됩니다. 



One Stop 정착 오리엔테이션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원스톱(Onestop) 정착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원스탑 정착 

오리엔테이션은 신규 이민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착 정보를 접하고 이민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 

한인여성회에서 기획한 새로운 정착 프로그램이다. 한 장소에서 정착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폭 넓게 접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착과 캐나다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은 매 주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 번에 걸쳐 매 달 진행되고 있다. 첫 주는 캐나다 사회 복지 정보를 각 정부 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달해 드린다. 평소에 알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들, 예를 들어 자녀 세금 혜택(CCTB), 고용 보험, 

시민권, 운전 면허, 의료 보험, 탁아 보조비, 노인 연금 등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 두 번 째 주에는 캐나다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캐나다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매 달 다른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세 번 

째 주에는 취업과 비즈니스 정보를 소개한다. 한국과는 여러모로 많은 차이가 있는 캐나다의 취업 문화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캐나다에서 취업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 더불어 비즈니스 경험담을 이민 선배님들로부터 

들어봄으로써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민자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마지막 네 번 째 주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크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이민 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 더불어 캐나다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림으로써 이민 생활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2007년에도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은 계속 진행되며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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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정착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한 지 혜-  

저는 결혼하여 캐나다에 온 지 이제 2개월이 되어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 생활로 낯설고 정신 없이 생활 

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정착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의 내용을 살펴보니 

오리엔테이션 주제들이 저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한달 간 4번의 모든 세션을 참석한 지금, 한달 전 보다 캐나다에 대해 많은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주의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별 서비스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각 정부에서 하는 일과 이민자로서 챙겨야 하는 복지 정보들은 

앞으로 캐나다에서 살면서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정부 복지 항목들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의 캐나다 음식 문화 정보는 슈퍼에 가면 주스, 우유, 기름, 소스, 고기, 생선 등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용도에 맞는 재료 

선택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의 취업, 학교, 창업 정보도 가까운 미래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저에게 좋은 정보였으며, 마지막 주의 자원 봉사 활동과 

이민 생활 스트레스 관리도 이민자로서 이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제가 캐나다에서 

30년 산 이민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는 만큼 얻는다고 하지요.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 둘 이런 정보들을 여기 저기서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주시니, 저의 빠른 캐나다 정착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용한 오리엔테이션을 무료로 주관하여주시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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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남성과 암 예방과 조기발견’ 을 주제로 5월 4일 Toronto 

Sunnybrook  Regional  Cancer  Centre 의  방 사 선  치 료 

전문가 Mr. Andrew smith의 건강 강좌가 있었다. 

 

♣자원봉사를 통한 캐나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이해를 통하여 

새 이민자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 활동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 세미나가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여성회 

세미나 룸에서 열렸다. 

 

♣캐나다 시민권 시험 대비를 위한 강좌가 8월 8일 부터 

29일 까지 4회 실시되었으며 강좌 마지막 날에는 모의 

시험을 통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트레이너 훈련이 7개 

소수민족인 한인과 중국, 타밀, 스페인, 포르투갈, 베트남, 

뱅갈리의 트레이너들을 대상으로 7월 12일과 19일 양일간 

여성회 세미나 룸에서 있었다.  강사로는 Toronto Public 

Health의  Anda Li 를 포함하여 3명의 성건강 교육자들이 

참여하였고 어린아이들의 성발달과 대화법, 지역사회 정보 

외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훈련을 이수한 트레이너 들은 

동료부모 지도자 훈련을 맡게 된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한인 부모 지도자 훈련이 

9월 27일-10월 18일 20시간의 교육이 여성회에서 있었다.  

교육을 이수한 부모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아웃리치 

워크숍의 진행을 맡게 되며 한인 커뮤니티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성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된다. 

 

♣ 캐나다 한인 여성회 기금 마련을 위하여 2006년 11월 

17,18,19일  크리스마스 gift  sale 삼일장이 겔러리아 

슈퍼마켓과 블루어 연합교회에서 열렸다. 판매 물품은 

스카프, 머그잔, 일본 우동 그릇, 목도리 등이였다.  

 

♣ 한국어 통역원이 되기 위한 트레닝이 2006년 7월 

20일~8월 11일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실시 되었다.  

 

 

♣새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 문화 이해와 음식 정보를 위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디너 준비 요리 강좌가 

10월 2일 여성회 세미나 룸에서 있었다.   디너를 위한 터키 

구이와 펌킨파이, 필라프 만들기 와 더불어 10월 31일 에는 

타민족 음식 이해를 위한 중국 만두와 녹두죽 만들기 강좌도 

열렸으며 11월 29일 다양한 중국 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스파다이나에 있는 중국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월 7일 14일 

양일간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와인의 종류와 에피타이저 

만들기, 크리스마스 햄과 테이블셋팅 강좌도 열렸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 지도자 워크숍이 11-

12월 사이 하이파크 한인 연합교회, Catholic Cross-cultural 

Services, 말씀의 교회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이민생활의 여가선용을 위한 ‘뜨개질 교실’이 12월 부터 

2007년 2월 까지 3개월간 실시 되며,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 

미술 교실’ 에서는 2007년 2월 전시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한번씩 토론토 웨스턴 

병원과 한인 여성회에서는 한국인 여성들을 위한 무료 여성 

건강 프로그램을 6회 실시 하였다. 유방과 자궁 건강, 

심장건강, 건강한 식단, 갱년기와 골다공증, 여성학대, 피임과 

성질환에 관한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고 11월과 1월 

Mobile  Health  Bus가 여성회를 방문하여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과 자궁검사를 실시 하였다. 이 검진은 OHIP이 

없으신 분도 이용 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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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프로그램  

♣ 정착 & 취업, 가정 상담 

새 이민자의 정착과 취업에 관련한 상담, 서류 신청서 작성 서비스, 

가정문제 상담 및 캐나다 가족법 정보 제공. 

 

♣ 커리어 센터 정보 워크샵 

 주류 사회 취업 도움 기관들을 초청해서 취업 서비스 기관 사용에 

관한 정보와 캐나다 취업 정보를 알아보는 워크샾. 1월 23일 오후 

2시. 

 

♣커리어 센터 투어  

 취업 도움 기관들을 직접 방문, 한인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2월부터 시작. 첫 기관은 Access 

Centre for Internationally Trained. 

 

♣ 컴퓨터 교실  

 매주 화, 목, 금 총 5개 반. 3개 기초반과 2개 중급반. 1월부터 매달 

진행. 

 

♣ 이력서 클리닉과 모의 인터뷰  

 취업의 첫째 관문인 이력서 작성을 도와 주고 모의 인터뷰를 통해 

실전 취업 연습 기회를 제공. 2월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  

 

♣ 지속적인 취업정보 업데이트 책자 및 취업 & 정착 도서관  

 

♣ 취업 세미나 

직업별 정보 세미나. 각 분야 전문가 초청. 3월부터 시작 1년에 

4회(3,6,9,11월) 실시. 

 

♣ 취업 준비 동아리 모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서로 취업 정보도 교환하고 

침목도 다질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을 여성회를 통해 시작. 4월부터 

시작 . 

 

♣ 온타리오 고용 기준법 설명회  

직장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타리오주 고용 기준법 정보를 한인 

이민자들에게 전달. 6월  

 

♣뜨개질 교실 

이민 생활의 여가 선용을 위한 뜨개질 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One-Stop 정착 오리엔테이션 

매주 목요일 오전 10부터 12시까지 매달 4회 진행 

 

♣ 성인을 위한 미술교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내용: 수채화/유화, 데생.  

 

♣ ESL Food Guide 

매주 화요일 10시-12시 

새 이민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식품정보를 

영어공부와 함께 

 

♣ English Café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실  

 

♣ 자원봉사 활동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노숙자 쉼터 Good Shepherd Centre와 Scott 

Mission에서 월 3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캐나다 사회 복지 

서비스 이해와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에 도모 하고자 자원 

봉사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 스케줄표  

Good Shepherd Centre (2007년 1월~ 6월) 

1월 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1월 8일 (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1월 20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2월 3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2월 12일 (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2월 17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3월 12일 (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3월 17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4월 9일 (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4월 21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5월 19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6월 11일 (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6월 1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Scott Mission (2007년 3월 ~ 6월)   

3월 10일 (토)    오전 9시 30분 — 1시 

4월 30일 (월)    오전 9시 30분 — 1시 

5월 12일 (토)    오전 9시 30분 —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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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존칭은 생략) 

(2006년 5월~2006년 12월) 

♣일반 기부자 

최윤식, 한상빈, 윤지숙, 김형근, Winters인숙, 박정민, 이순월, 박숙훈, 3기 통역원, 오병천, 최성학, 최기선, 박남수, 김양숙, 

이규희, 강경순, 한혁, 김지인, 박정민, 박영숙, Catherin Lovrics, TD Bank, 토론토 총영사관 그외 무명 

♣물품 기부자 

건우 홈데코, Jady Sit, Michael Diep, 박영숙, 임길순, 신복실, 오병천, Joynet, 하영리, 강영옥,권 낸시, 박정민,  그외 무명 

♣고통분담 기부자 

토론토 벧엘 성결 교회, Alison Murakam, 그외 무명 

♣자원봉사자 

이치희, 송한범, 박정민, 이은주, 이은정, 오병천, 김우태, 장미선, 홍성철, 박원희, 강경순, 나명주, 정경애, 김테레사, 안은하, 

강경선, 박영숙, 한지혜,박은경, 강영옥, 이희정, 김소영, 김혜진, 염희영, 양영순, 박정애, Michael Fekete, 신복실, 양송현, Linda 

Yoo, Jennifer Chang,  신순자, 최성학, 박순훈, 안귀환, 임우진, 하영리, 박정민, 오병천, Emily Kim, 임길순, 황윤정, 이종재, 

이혜선, 이수완, 그외 무명 

회원가입 

♣1년 회원 

조가연, 김명화, 임병욱, 태명욱, 정인숙, 이윤정, 조인실, 최봉순, 김현주, 송숙희, 정화섭, 이정웅, 김민화, 김경옥, 엄남향, 

조숙현, 정유정, 김양심, 이순월, 장숙용, 한영모, 신영자, 이진숙, 최금용, 양영순, 윤숙자, 신영숙, 신순자, 부진실, 이혜영, 

국은화, 권석경, 황보태연, 김시석, 박상희, 이옥자, 최용덕, 이명자, 서은복, 신동주, 김정숙, 이원자, 권은자, 이요한, 전영옥, 

최정순, 임종분, 김연희, 이효철, 송윤호, 김경빈, 김연숙, 한주현, 백경흠, 최정신, 하병준, 전희숙, 조현숙, 김충자, 윤일현, 

조희단, 박연, 송종란, 서화자, 신춘자, 강영순, 장기빈, 진정순, 봉춘자, 이정숙, 남영인, 이재숙, 박원희, 정숙정, 이성균, 김두연, 

김노희, 김선희, 소문숙, 이희송, 이명자, 김대현, 김춘자, 지신원, 정방주, 정규영, 최순희, 김명준, 김은규, 김영애 

♣평생 회원 

Jennifer Roggemann, 최경애  

Funded By: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빈곤,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